
화사한 봄 햇살에 이끌려 무작정 차에 올라탄 두 사람. 연인이라는 관계나,

눈부신날씨나, ‘벚꽃이화들짝만개한호숫가’라는목적지등완벽하게짜

여진로맨틱상황에도불구하고둘사이에흐르는분위기란흡사황량한사

막이나다름없다. 차에타자마자0.3초이내에강력접착제라도바른듯꼬옥

쥐고는놓지않던두사람의손도어느새각각의무릎위에얌전히놓여있다. 

대화또한물과기름처럼겉도는것이마치 80대어르신들의대화같다. 거

기다어찌나경제적으로짧은화법을구사하는지. 

“날씨좋죠?”

“길이막히네”

“꽃이다폈을까요?”

“이따백화점가야되는데.”

“진주목걸이는얼마쯤하지?”

“조개분비물을 뭐 하러 사. 그런 거

안해도이뻐. 하긴재활용은되겠다.

미네랄이랑 생리활성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서피부미용에좋다니까, 실증날때쯤되면갈아서쓰면되겠네.”

바람결따라꽃비가흩날리는호숫가는너무나아름답다. 미모, 찔끔눈물이

날 지경이다. 자꾸만 가슴이 울렁거린다. 오늘따라 진드기처럼 딱 붙어서

시야를피곤하게하는커플들은왜이다지도많은지... 우리에게도저런때가

있었나 싶다. 그러고 보니 똑똑씨와 사귀기 시작한지도 벌써 1년 반. 문득

만난지일주년이되던날똑똑씨가해줬던말이기억난다. 

‘사랑에도유효기간이있대. 연인들사이에불타는열정을만들어주는‘뉴트

로핀’이라는 호르몬은 만난 지 2년이 채 못돼 거의 없어진다는 거야. 대신

귀여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올토신’호르몬이 이걸 대처하게 된다는군. 

근데... 미모... 난 아무래도 호르몬 분비체계에 문제가 있나봐. 뉴트로핀을

주체할수가없어. 아마죽을때까지그럴것같아. 미모... 내 뜨거운마음,

평생받아줄자신있어?’

낭만적인옛추억에젖어있다현재의똑똑씨를바라본미모, 아무감정없

는뻥한그표정에일순화가치민다.

“미모, 무슨생각했어? 옛날남자친구생각했구나. 그치. 내말맞지?”

“됐거든요.”

“찔리는구나? 거짓말하는게표가나잖아. MRI를좀찍어봐야겠어. 그걸로

뇌를찍으면습관적인거짓말쟁이들은회색부분이훨씬넓다는데, 혹시미모

도회색인간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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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어설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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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보면집념의사나이로변신

특 기 : 주체할수없는박학다식

슬로건 : 총각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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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쩜 6개월사이에사람이이다지도변할수가있단말

인가!! 미모양,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똑똑씨의

얇은팔뚝을사정없이물어뜯어버린다.

“으악!!”

빈약한 몸매 어디에 이토록 지축을 울리는 쩌렁쩌렁한

굉음이 숨어있었던 것일까. 전방 100m 앞의 사람들까

지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미모양, 아차!

실수를인정해야만했다. 

그런데바로그때, 어디선가낯익은호들갑이들려온다.

“어머머!! 미모 아니니. 이게 얼마만이야 넘 반갑다. 이

얇은핸썸맨이똑똑씨야? 와정말똑똑하게생겼네요. 안

녕하세요, 저는오수다에요. 미모한테얘기많이들었어

요. 미금막소개팅했는데, 남자가폭탄제대로맞은장

동건이지뭐에요. 하하하. 지금싹잘라버리고나오는길

이에요. 어쩜미모랑똑똑씨만나려고그랬나부다.”

따발총처럼쏟아내는수다로사람을단30초만에질리

게만든다던전설적인그녀의이름은오! 수다! 

엉겁결에 일식

집에 들어가

서 점심을

시킨 세 사

람. 일방적

인 질문과

논리적인

대답이 빠르게

오간다.

“난 이렇게 가까이에서 과학

자보는거처음이잖아. 뭐연구해요?

원래꿈이과학자였어요? 참, 나이거진짜궁금하더라.

왜회는무채를잔뜩쌓고그위에놔요? 파도아니고고

구마도아니고왜하필무야? 싸서그런가?”

“생선회에는 우리 몸에 아주 좋은 고도불포화지방산인

EPA와 DHA가 많은데요. 근데, 산화가 엄청 잘돼요.

생선회의 지방산은 일단 산화되면 몸에 해로운 성분으

로바뀌고, 그럼그걸먹은사람의몸도산화되고, 그럼

또 늙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무채에는 비타민C가 아주

많아서회의산화를막아주거든요.”

“어머어머, 그래서회찍어먹는간장에도무즙을넣는

구나!! 진짜 대단하다 똑똑씨. 그럼 그것도 알아요? 이

건정말로중요한얘긴데, 우리집개가강아지세마리

를낳았어요. 근데한놈한테만젖을안줘요. 아무리노

력해도젖을한방울도안줘서젖병물려서키우고있는

데, 그건왜그래요?”

“그건... 아마도 제 생각엔,

그 강아지가 곧 죽게 된다

는 걸 어미 개가 알고

있기 때문일 거에

요. 그런걸육감이

라고하죠? 겉으로

는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동물들은기형이있는자식을금방알아내서, 아

예처음부터키우지않거든요. 하지만과학적으로는오

감한두개가지나치게발달한것을육감으로해석하기

도해요. 예를 들어물고기의촉각이나코끼리의청각같

은것말입니다.”

미모오랜만에똑똑씨의박학다식에감탄한다. 친구앞

에서우쭐한기분도든다. 사정없이지식이튀어나오는

똑똑씨의거칠거칠하고두툼한입술을하염없이바라본

다. 어찌이리사랑스러울수가.  

‘바로이거였어. 내가똑똑씨를사랑할수밖에없는이유!!’

한편오수다의눈에서는주루룩한줄기눈물이흐른다.

똑똑씨, 강아지의 죽음을 예감하며 슬퍼하는 수다에게

측은지심을느끼려는데. 순간, 황당발언을해버리는수다.

“똑똑씨는 정말 명탐정 홈즈 아니 제임스 뽄드로군요!

미모야, 대관절너는어쩌다이렇게멋진남자를만난거니!”

오수다와헤어지고다시단둘이호숫가를걷게된똑똑

씨와 미모양. 미모, 사라진 뉴트로핀이 부활이

라도 한 듯 똑똑씨를 바라보는 눈길

이 뜨겁다 못해 이글이글 타오른

다. 그리고마음속으로하염없

이외친다.

‘나의똑똑씨, 당신은제임

스 뽄드, 나만의 뽄드, 내

마음을 당신에게 찰싹 달

라붙게 만들어 버리는 초

강력 뽄드, 그리고... 당신

입술은달콤한뽄드!’

순간, 똑똑씨에게기습뽀뽀

를해버리는미모. 따듯하게

서로를감싼두사람위로연

분홍꽃비가내린다.

<똑똑씨의박학다식은다음호에도계속됩니다.>




